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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4370신문 배포 협조 요청

1. 4․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귀관에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.

2. 전국의 2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17년 3월 결성된 제
주4․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4․3항쟁 70주년을 맞아 4·3의 전국화를 통해 아픈 역사의 정
의로운 청산을 추진하고 인권·평화·통일의 4․3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
있습니다. 

3. 이와 관련하여 4370신문을 제주4·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에서 25개 자치구 구청으로 배송, 
각 자치구 구청에 일부 비치 및 424개 행정동 주민센터로 배포하여 주심을 아래와 같이 협조 
요청 합니다. 

-아래-

 - 협조사항 : 4370신문의 배포 
 - 배포대상 :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구청 및 424개 행정동 주민센터.
 - 배포수량 : 각 자치구청으로 300부 배송 시 일정수량 비치 후 각 주민센터에 분할하여 배포.
              25개 자치구×300부. 총합계 : 7500부.
 - 배포방식 : 예)종로구 18개 행정동이 속해 있음으로, 300부/19(구청비치용 포함)하여 
              1/19에 해당하는 부수(약 15부)를 구청 비치 및 각 주민센터로 배송.      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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